
2014년 봄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 

전체 주제: 
하나님의 경륜과 분배 

메시지 17 

신성한 경륜의 기적적인 정상상태에 따른  

신성한 분배 안에 있는 일상의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하며 완결된 단체적 표현을 위한  

하나님의 중심적인 일에 반응하고 협력함 

성경: 롬 8:2, 4, 6, 11, 엡 3:16-21, 계 21:10-11 

I.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 안에 
있는 정규적이며 정상적인 체험들 가운데 있는 일상의 생활에 만족하기를 
배워야 한다 — 롬 8:2, 6, 10-11, 엡 3:16-17 상. 

A. 우리는 신성한 분배를 조금씩 날마다 받아야 하고 이러한 분배를 천천히 
꾸준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받아야 한다 — 고후 13:14, 마 6:11, 시 68:19. 
1. 영적인 것들 중에서 우리 안에서 한 번 만에 영원히 성취되는 것은 매우 

드물다. 그보다 우리의 물질적인 생명에서와 같이 대부분의 영적인 
것들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한다 — 요 6:57 하, 4:14, 고전 10:3-4. 

2.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한 
번에 전부 주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신성한 공급은 조금씩 주어진다.  

B.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은 특별하게 화려한 방식으로 우리 
속에 계시지 않고 평범한 방식으로 계신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꾸준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덜 특별하고 
더 정상적일수록 더 좋다 — 골 1:27, 3:4, 엡 3:16-17 상. 

C. 신성한 분배를 통해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에 속한 모든 
것들은 잠잠하고 조용하므로 믿는 이들인 우리의 생활도 잠잠하고 
조용해야 한다. 우리는 날마다 이런 방식으로, 즉 신성한 분배를 받는 
평범한 생활을 살아야 한다 — 롬 8:6, 살전 5:23, 살후 3:16. 

D. 우리의 운명은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 안에 있는 평범한 생활을 사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지속적인 분배 
아래서 평범한 방식으로 살도록 운명을 정하셨기 때문이다 — 마 6:11, 32-
34, 24:40-41. 

E.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믿음으로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체험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의지함에 의해서, 그분을 생명으로 취함에 
의해서, 또한 그분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도록 허락해 
드림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하신다 — 엡 3:17 상, 히 11:1. 

F.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정상적으로 영적이게 될 것이며 우리의 영성은 
특별한 화려함이 없고 규칙적이며 정상적이게 될 것이다 — 롬 8:4, 6, 갈 
5:22-23. 



II. 신성한 분배 안에 있는 일상의 생활은 신성한 경륜의 기적적인 정상상태에 따른 
것이다 — 딤전 1:4, 엡 3:9. 

A.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그 영에 대한 체험과 삼일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신성한 본성을 가진 신성한 생명에 대한 체험은 전적으로 정상적인 것이다 
— 엡 3:16-17 상. 

B. 우리의 체험과 누림을 위해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영적이며 신성한 모든 
것들은 정상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상적인 것들은 
기적적이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신성한 경륜의 기적적인 
정상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 딤전 1:4, 엡 3:9. 

C. 거듭남은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 그러나 그것은 정상적인 방식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거듭남은 기적같은 정상, 곧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 
안에 있는 기적적인 정상상태이다 — 요 3:3, 5-6, 8, 벧전 1:23. 

D.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정상적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의 총체를 받는다는 것은 
기적적인 것이다 — 롬 10:12, 갈 3:2, 렘 33:3. 

III. 우리가 신성한 경륜의 기적적인 정상상태에 따라 신성한 분배 안에 있는 일상의 
생활을 사는 것으로 더욱더 만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한 
하나님의 중심적인 일에 더욱더 반응하고 협력하게 될 것이다 — 엡 3:16-21. 

A.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일해 넣어져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존재가 되시기 위한 것이다 — 딤전 1:4, 고후 13:14, 엡 3:16-17 상, 21, 롬 
8:9-10, 6, 11. 

B.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일해 넣으셔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으로써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고 
그분을 살고 그분을 표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며 성경의 핵심 중점이다 — 엡 1:9, 3:11, 빌 1:20-21 상. 

C. 하나님의 갈망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일해 넣으시고 우리를 그분 
자신으로 재조성하여 우리가 그분의 영원하며 완결적인 단체적 표현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 모두 보아야 한다 — 고후 5:17, 21, 계 21:10-11. 

D. 하나님의 경륜은 한 가지, 곧 하나님의 중심적인 일, 하나님의 유일한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요 5:17, 4:34, 빌 1:6, 2:13, 고전 15:58, 16:10. 
1. 우주 안에서와 또한 모든 시대에 세대에 걸친 하나님의 중심적인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그분의 선민들 안으로 일해 넣으시고 그분 
자신을 그들과 하나로 만드시는 것이다 — 갈 4:19, 엡 3:17 상. 

2.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일해 넣으시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격이 되시고 그분의 표현을 위해 그분 자신을 우리의 내적인 
요소들로 만드시는 것이다. 
a. 이 목적이 우주의 중심이며 이 목적을 떠나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무의미하다 — 계 4:11. 
b. 이런 방식으로 그분은 우리와 하나되시고 우리는 그분과 하나된다. 

그러고 나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사실 때 우리는 그분을 살고 
단체적으로 그분을 표현한다 — 요 14:19 하, 갈 2:20, 빌 1:21 상. 

c. 우리가 신성한 경륜의 기적적인 정상상태에 따라 신성한 분배 안에 
있는 평범한 생활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한 
그분의 중심적인 일에 반응하고 협력하게 될 것이다 — 롬 8:2, 4, 6, 
11, 엡 3: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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